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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직도�끝나지�않은�포도원�주인의�믿음

The�Unfinished�Faith�of�the�Vineyard�Owner

마가복음�12장�1-12절

1.�예수께서�비유로�그들에게�말씀하시되�한�사람이�포도원을�만들어�산울타리로�두르고�즙�짜는�틀

을�만들고�망대를�지어서�농부들에게�세로�주고�타국에�갔더니

2.�때가�이르매�농부들에게�포도원�소출�얼마를�받으려고�한�종을�보내니

3.�그들이�종을�잡아�심히�때리고�거저�보내었거늘

4.�다시�다른�종을�보내니�그의�머리에�상처를�내고�능욕하였거늘

5.�또�다른�종을�보내니�그들이�그를�죽이고�또�그�외�많은�종들도�더러는�때리고�더러는�죽인지라

6.�이제�한�사람이�남았으니�곧�그가�사랑하는�아들이라�최후로�이를�보내며�이르되�내�아들은�존대

하리라�하였더니

7.�그�농부들이�서로�말하되�이는�상속자니�자�죽이자�그러면�그�유산이�우리�것이�되리라�하고

8.�이에�잡아�죽여�포도원�밖에�내던졌느니라

9.�포도원�주인이�어떻게�하겠느냐�와서�그�농부들을�진멸하고�포도원을�다른�사람들에게�주리라

10.�너희가�성경에�건축자들이�버린�돌이�모퉁이의�머릿돌이�되었나니

11.�이것은�주로�말미암아�된�것이요�우리�눈에�놀랍도다�함을�읽어�보지도�못하였느냐�하시니라

12.�그들이�예수의�이�비유가�자기들을�가리켜�말씀하심인�줄�알고�잡고자�하되�무리를�두려워하여�

예수를�두고�가니라

1.�오늘�본문을�전통적으로�‘악한�소작농의�비유’라고�부릅니다.�그�이유가�무엇인지�

본문의�내용을�살펴봅시다.

2.�오늘�말씀은�예수님이�직접�말씀하신�것처럼�‘비유’입니다.�포도원�주인,�포도원�주

인이�계속�보냈던�종들,�포도원�주인이�마지막에�보낸�아들,�그리고�주인의�종들도�

죽이고�그�아들까지�죽였던�농부들은�각각�누구를�비유한�것인지�이야기해봅시다.

3.�이제�초점을�옮겨서�포도원�주인에�대해�생각해봅시다.�포도원�주인은�왜�멈추지�않

고�계속�종들을�보냈을까요?그것도�모자라�심지어�아들까지�보냈을까요?�

-�1절에서�‘농부들에게�세로�주고�타국에�갔더니’

���여러분은�어떤�사람에게�당신의�재산을�맡길�수�있나요?

-�6절에서�‘내�아들은�존대하리라�하였더니’를�묵상해봅시다.

���주인은�끝까지�어떤�마음을�가지고�있었나요?

4.�8절의�시제는�과거형입니다.�그러나�9절의�시제는�미래형입니다.�아들은�죽었는데,�

농부들은�아직�죽지�않았습니다.�아직도�주인이�하지�않은�것이�있다면�무엇일까

요?�그�이유에�대해�오늘�들은�말씀을�생각하며�베드로후서�3장�8-13절까지�말씀

을�읽고�깨닫거나�결심한�것이�있다면�서로�이야기를�나눠�봅시다.

5.�설교�말미에�‘죄에�대한�낭만적인�생각을�버려라’라고�하였습니다.�여러분이�가지고�

있는�낭만적인�생각은�무엇이며,�결국�무엇이�죄로부터�깨끗하게�하나요?(요일1:9)


